
대구보건대 직업교육개발센터가 오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의성고에서 고등학교용 인성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하 함만세)’은 고등학생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과 학생으로서의 직업윤리를 경험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공영역의 진로탐색과 진학준비를 하고 있는 일반고 1학년 학생, 전문대학 학생들과 진로계획이 유사

한 특성화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차수는 대구보건대 재학생 5명과 의성고 1학년 학생 27명이 참여한다.


‘함만세’의 전반부는 공동체 의식, 후반부는 직업윤리를 학습할 수 있는 수행·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구성했다.  


▲공동체의 이해 ▲이기주의 극복하기 ▲자원봉사 실천하기 ▲노블레스 오블리주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덕목 ▲직업윤리

의 이해 ▲책임으로 완성하기 ▲신뢰로 합동하기 ▲전문가로 거듭나기 ▲소명의식 갖추기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보건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높여주고 예비 전문

직업인으로서 건전한 직업생활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계획이다.


한편 대구보건대 직업교육개발센터는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고등학생 인성교육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경

북교육청·경북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함께 프로그램을 리뉴얼하는 등 고등학교용 인성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힘쓰

고 있다.


대구대,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개최…국내 적응·졸업 후 진로 결정에 도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 단체 사진. (대구대 제공) 2022.03.24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지난 17일 사범대학 1호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과 병행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멘토

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며 외국인 유학생 선배가 멘토로서 멘티인 후배들과 함

께 대화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열린다.


1차 프로그램에서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키르기스스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에밀베코바 아이살큰씨가 ‘유학생의 진로

및 취업’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자는 성공적인 취업 노하우와 유학 제도를 설명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적응과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멘토링을 했다.


2차 프로그램은 오는 31일 정란희 한중국제문화교육연구원장이 ‘유학생 제도와 인권’ 주제의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대구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사회정책연

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아이살큰씨는 “이전에는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서 혼자 취업을 준비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후배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강에 참여했던 자르페 크리스토퍼(산업디자인전공) 대학원생은 “그동안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확히

몰랐다”며 “취업에 성공한 선배로부터 듣는 특강과 멘토링을 통해 여러 정보를 얻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을 열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

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대구과학대 건축인테리어과, ‘제22회 대구건축박람회’ 찾아 체험학습 가져


대구과학대 건축인테리어과 학생들이 엑스코에서 열린 ‘제22회 대구건축박람회’에서 체험학습을 한 후 기념사

진을 찍고 있다. (대구과학대 제공) 2022.03.24

대구과학대 건축인테리어과는 지난 19일 국내 건축산업의 발전과 건축자재 및 장비에 대한 실무교육의 하나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2회 대구건축박람회’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생활을 편리하게 공간을 아릅답게’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장을 찾은 대구과학대 건축인테리어과 학생들과 가족회사 임

직원들은 ▲건축자재 ▲조경 ▲공공시설 ▲조명 ▲공구 등 전문건축 관련 제품들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가족회사 성신산업에 취업한 졸업생이 제안한 새로운 주거공간의 libest 브랜드를 소개해 취업의 성공사례를 경험했다.



